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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시부모와 외국인 며느리가 서로에 대해 지각하는 ‘관계’의 차이, 유형, 특성 등을 

파악해 보고, 서로의 관계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있다. 연구대상은 서울․경기, 전라도 지

역에 거주하는 며느리와 시부모 138쌍이다. 연구결과 다문화 가정의 시부모는 외국인 며느리에 비해 

관계를 더 좋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부모와 외국인 며느리 쌍의 지각된 일치도에 근거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개의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각 관계유형(군집)별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시부

모와 며느리의 주요 특성을 이용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시부모의 높은 문화적 유능감이 서

로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부모와 관계가 좋은 며느리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부모가 며느리와의 관계를 좋게 지각하는 경우 시

부모의 생활만족도가 높았으며, 시부모와의 관계를 좋게 지각하는 경우 며느리의 결혼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함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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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의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한국사회에는 다문화 가족이라는 새로

운 형태의 가족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제까지 없던 새로운 형태의 가족 관계가 형성되면서 오랫동안 

단일민족국가였던 한국사회에 다양한 인종과 문화의 유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새로운 가족관

계로 인한 가족관계의 변화와 생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 볼 수 있는 관계가 시

부모와 외국인 며느리의 관계이다. 한국남성의 국제결혼으로 서로 문화가 다른 시부모와 외국인 며느

리가 만나 가족관계를 이루게 되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결혼은 부부관계의 형성뿐만 아니라 시부모

가 며느리를 얻게 되는 과정이며(김민정, 2007), 시부모와 며느리의 관계형성은 부계적이고 젠더 이데

올로기가 요구되는 일종의 과정이기도 하다(Rittenour and Soliz, 2009). 따라서 성인 남녀의 결혼은 

확대가족으로 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결혼 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가족과의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영

향을 받게 된다(Kim, 1996). 그 과정에서 며느리는 시부모에게 있어 실제 딸과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되고 가족 내 부양의 책임을 맡게 되므로(Merril, 1993; Peter-Davis, Moss and Pruchno, 1999), 이들

은 서로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계가 된다. 특히, 자녀의 결혼 후에도 부모와 

성인자녀가 서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경향이 강한 한국사회에서 부양의 의무와 며느리로서의 역

할은 더욱 강조된다. 다문화 가정의 시부모와 외국인 며느리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며느리의 역할과 

관계의 중요성 역시 이러한 경향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반적인 한국 가

정과 달리 다문화 가정에서는 시부모가 외국인 며느리에게 한국의 문화를 비롯하여 가족들이 속한 사

회의 가치관과 규범을 전달하여 도움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김이선, 2007; 

Roer-Strier and Ezra, 2006), 전통적인 관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즉 다문화 가정의 시부모와 외

국인 며느리의 관계는 한국사회의 전통적인 시부모-며느리 관계와는 서로에게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

므로 이 관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시부모와 며느리의 관계는 고부관계를 통해 주로 다루어져 왔다. 국내외의 연구를 살펴

보면, 고부관계는 아들과 며느리의 결혼생활에 영향을 주며(Rittenour and Soliz, 2009), 부모자녀 관

계, 손자녀 관계 등 다른 가족관계에도 연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가족 전체의 안녕과 관련

된 중요한 가족관계로 보고되고 있다(성명옥․이혜자, 2002; 이혜자, 2003; 송지은․Marks, 2006; 박

소영․박태영, 2008; Bryant, Conger and Meehan, 2001; Turner, Young, and Black, 2006). 고부관계

는 주로 갈등적인 면을 다루고 있는 연구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이정연, 2002; 이혜경, 2005;

김민정․유명기․이혜경․정기성, 2006; 김오남, 2006; 한건수, 2006; 홍달아기․채옥희, 2006; Luke, 

2003; Rittenour and Soliz, 2009), 이에 반해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는 연구들(박정숙․박옥임․

김진희, 2007; 김석란, 2008)도 있다. 

시부모와 외국인 며느리 관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가정과 그 가족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남편과의 부부관계, 어린 자녀들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거나 주로 외국인 며느리의 입장에서만 바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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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에 주목하고 있을 뿐이다. 시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독립된 주제로서 보다는 가족관계

의 일환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입장에서 주로 연구되어 왔다(이혜경, 2005; 김오남, 2006; 한건수, 

2006; 홍달아기․채옥희, 2006; Luke, 2003). 최근 시부모의 입장에서 연구하려는 시도들이 학위논문

(이해경, 2009; 조한숙, 2009)을 중심으로 시작되고 있지만, 이들 연구들 역시 관계에는 주목하지 못

하고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관계와 관련된 연구들은 어느 한쪽의 응답만으로 시부모와 외국인 며느

리 관계를 분석하고 있어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들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기에 불충분

하며 잘못 이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천영희․고재홍, 2005; Tein, Roosa, and 

Michael, 1994; Aquilino, 1999). 이 때문에 최근의 세대관계 연구는 연구 대상 각각의 관점 비교를 통

한 정보수집이 중요한 이슈가 되기도 한다(Aquilino, 1999). 특히 한 가족 내에서 서로 다른 문화가 

접촉하게 되는 상황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두 집단에서 각각 그들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는 양측의 관점을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부모-외국인며느리 쌍을 대상으로 하여 관계에 대한 서로 간의 지각에 차

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관계를 특정유형들로 분류한 후, 시부모와 

며느리의 주요 특성을 통해 각 관계 유형별 특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다문화 가정의 

가족관계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시부모와 외국인 며느리 간의 관계 향상 및 갈등 완화를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가정의 시부모와 

외국인 며느리가 지각하는 의사소통과 관계의 질은 서로 간에 차이를 보이는가? 둘째, 다문화 가정의 

시부모-외국인 며느리의 지각된 일치도에 근거한 관계유형은 어떻게 분류되며 어떠한 분포를 보이는

가? 셋째, 다문화 가정의 시부모-외국인 며느리 간의 관계유형은 각 집단별로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

가? 

2. 선행연구고찰

 

1) 시부모와 외국인 며느리의 관계: 관계의 질과 의사소통 

관계란 서로 상호작용하는 두 사람 사이에 나타나는 행위의 총체이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자주 활

용되는 변수로는 관계의 질과 의사소통을 들 수 있다. 먼저 ‘관계의 질’은 주로 관계의 경험을 공유하

는 두 사람 사이의 가까운 정도를 나타낸다(Parker and Asher, 1993). 관계의 질은 부모와 자녀간의 

친밀한 정도나 애정(조병은․신화용, 1992; White and Rodgers, 1997; Rastogi and Wampler, 1999), 

갈등이나 긴장정도(Clarke, Preston, Raskin, and Bengston, 1999), 혹은 관계에 대한 만족도

(Umberson, 1992) 등과 같이 다양한 개념으로 측정되어 왔다. 노부모와 성인자녀와 같은 세대관계 연

구에서 관계의 질은 노부모의 복지감이나 생활만족도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이며(Mancini and 

Blieszer, 1989), 세대관계를 파악하는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주관적인 측면으로 다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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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송현애․이정덕, 1995; 송지은․Marks, 2006;  Ward, 1985; Umberson, 1992; Peters-Davis et 

al., 1999). 노부모 뿐 아니라 성인자녀의 입장에서도 관계의 질은 결혼만족도와 같이 성인자녀의 결혼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연수, 2007; Bryant et al., 2001; Rittenour and Soliz, 2009). 

관계의 질은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 등 이원적인 관계의 양상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긍정적

인 평가는 주로 둘 사이에 친밀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는 반면, 부정적인 평가는 둘 사이에 친밀성이 

낮을 뿐 아니라 갈등의 소지도 높은 것을 의미한다. 노부모와 성인자녀와의 관계에서 관계에 대한 긍

정적인 평가는 노부모의 건강에 유익한 영향을 미치며, 부정적 평가는 건강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성명옥․이혜자, 2002). 이와 같이 관계의 질은 서로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변수임에도 

시부모와 외국인 며느리 사이의 관계의 질에 대해 다루고 있는 연구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음으로 ‘의사소통’은 서로 효과적으로 의미를 전달하고 전달받으려는 노력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

으로 세대관계의 한 양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변수로 다루어 질 수 있다. 세대 간 원활한 의사소통 정

도는 세대 간의 부정적인 관계나 갈등적인 상황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단순히 언어적 측면을 의미하

는 것이 아니라 얼굴 표정이나 몸짓, 눈 맞춤 등의 비언어적인 측면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언어적이고 비언어적인 상호작용을 기초로 서로 간의 의미를 전달하고 감정을 공유하는 과정 자체를 

의미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노년기의 부모와 성인 자녀의 바람직한 의사소통은 세대 간 문제를 해

결하고 갈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였다(Quinn, 1983). 비록 시부모와 며느리의 관

계에서의 의사소통은 상대적으로 덜 연구되어 왔지만(Morr-Serewicz, 2008), 고부관계의 개선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고부간의 의사소통은 갈등과 스트레스 상황을 해결하는 자원으로 언급되고 있다(홍숙

자․유은희․전길양, 1996). 특히 서로 다른 문화와 국가의 결합을 통하여 형성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연구에서 가족원 간의 의사소통은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서로 다른 문화를 가

진 사람들 사이에서 의사소통은 이주여성 스스로의 심리적인 문화적응을 도와주는 가장 대표적인 변

인으로 강조되는 동시에(Gudykunst and Hammer, 1988), 상대방과의 교류와 공감을 보여줄 수 있는 

효과적인 관계 변수가 된다. 국내의 선행 연구에 의하면 외국인 며느리의 경우 시부모와의 의사소통

이 원활하지 않아 관계에서 오해와 갈등을 빚기도 하며(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2007), 시부모의 경우

에는 외국인 며느리와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관계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윤형숙, 

2005; 김경신, 2006; 구차순, 2007). 그러나 시부모와 외국인 며느리를 쌍으로 하여 이들이 서로의 의

사소통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두 측면인 관계의 질과 의사소통 변수를 가지고 시부모와 외국인 며느리의 관계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시부모와 외국인 며느리 관계의 특성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시부모와 며느리의 관계를 서로 다른 삶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가족구성원이 

끊임없이 자신들의 위치와 지위를 협상하는 갈등적인 관계로 표현한다(이정연, 2002; Rittenour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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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z, 2009). 특히 시부모와 며느리의 관계 중 고부관계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시

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비교적 많았다(이기숙, 1977; 이정연, 1990; 홍숙자 외, 

1996; 최효일, 1998; 성명옥․이혜자, 2002; 이혜자, 2003; 김밀양, 2004). 이들은 가정 내에서 서로의 

권한과 의무가 상충되는 지위에 놓이기 쉽고, 이 때 발생되는 고부간의 갈등과 애증의 감정이 복합되

어 나타나기도 한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갈등이나 긴장 관계를 중심으로 고부갈등의 원인이나 개선책

을 논의하고 있으며, 일부 연구들은 점차 수직적인 형태의 가족제도가 붕괴되고 부부중심적인 가치관

이 일반화된 현대사회에서 시부모와 며느리의 갈등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김

태현․한희선, 1990). 며느리들은 그들의 시부모에게 잠재적인 갈등을 느끼고 자신의 부모를 시부모보

다 훨씬 더 친밀하게 느끼며(Pans, 1998), 시부모가 남편만큼 가까운 관계는 아니라고 지각한다

(Taylor, Chatters, and Mays, 1988).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통해 형성된 관계인 시부모와 며느리의 

관계는 잠재적으로 소란스럽고 갈등적인 관계로 여겨지며, 많은 학자들은 이들의 관계를 다룰 때, ‘문

제’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했던 것이 사실이다(Fischer, 1983; Pans, 1998; Turner et al., 2006). 

최근 증가하는 다문화 가정의 시부모와 외국인 며느리의 관계에서도 고부관계와 같은 갈등적인 특

성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심각한 갈등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의 연구들에 따르면, 그들이 생

활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들 가운데 가족관계에서의 갈등은 공통적으로 지적된다. 예를 들어 윤형숙

(2005)의 연구에서 외국인 며느리들은 시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남편의 시부모에 대한 의존으로 시부

모와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 부부 간에 심각한 갈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부모와의 관

계에서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함께 사고방식과 가치관의 차이, 그리고 생활방식의 차이가 가장 대표적

인 갈등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김경신, 2006). 즉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 지적된다. 가족들 간

에 서로 행동하도록 기대되는 의무나 권리가 ‘문화적으로’ 정의되기 때문에(Rossi and Rossi, 1990), 

시부모와 외국인 며느리의 문화적인 배경의 차이가 갈등과 오해의 발생 여지를 높인다고 볼 수 있다. 

새로운 환경에 처한 개인은 자신의 국가와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와 규범, 역할 사이에서 큰 혼란을 

느끼게 된다는 점에서(Hovey, 2000), 문화적 차이는 가족 관계에서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주여성에 대한 동화(assimilation) 요구도 시부모와 외국인 며느리 사이의 갈등 원인이 될 

수 있다(김남국, 2005). 즉 시댁가족들이 외국인 며느리가 자신의 문화와 생활습관을 모두 버리고 한

국 문화와 남편의 가족에 적응하고 따라주길 바라는 것이 가족관계에서 이주여성의 스트레스로 작용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인 며느리가 느끼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수준과 시부모의 문화적 

유능감(cultural competence), 즉 시부모가 외국인 며느리와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힘이 서로의 

관계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에 대해 실증적으로 연

구결과가 제시된 것은 거의 없다. 

한편,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처하는 시부모와의 갈등적인 측면과는 달리 이들의 관계는 긍정적이

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앞서 고찰한 연구들은 이주여성들의 경험에서 주로 연구되어왔을 뿐 시부모의 

입장에서는 연구된 결과가 거의 없어 시부모의 경험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진 바가 없다. 최근 시부모

의 입장에서 제시된 한 질적 연구의 결과(정순둘․이현주, 2009)에 의하면, 시어머니는 모든 일을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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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서 해주거나 받아주면서 외국인 며느리가 자연스럽게 적응하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어머니의 며느리에 대한 부정적 태도라기보다는 수용하는 관점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시어머

니의 입장에서 외국인 며느리를 어떻게 수용하는지에 대한 연구에서도 시어머니는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해경, 2009; 조한숙, 2009). 이들 연구들은 비록 관계에 대해 초점을 두지

는 않았지만,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연구하였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모두 며느리나 시부모 어느 한쪽의 응답을 기준으로 연구된 결과여서 상호

작용 속에 이루어지는 가족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시부모와 외국인 며

느리와 같이 관계를 이루는 가족구성원들은 같은 사건이나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개인에 따라 서로 

다른 태도와 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Aqilino, 1999). 다시 말해 ‘관계’란 

서로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쌍 연구를 통해서 서로가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이 어떠한지 그리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그들의 관계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시부모와 며느리의 관계를 쌍으로 보고 접근한 연구들은 실

제로 많지 않다. 이숙현․손승영(1992)의 연구는 시부모와 성인자녀부부를 쌍으로 하여 이들의 교환

관계를 부모 혜택형, 호혜성 낮은 유형, 호혜성 높은 유형, 자녀 혜택형 등 4가지로 분류하고, 각 집단

별 동거만족도를 측정한 결과 서로 주고받는 혜택이 많을수록 서로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이 연구는 시부모와 며느리만을 포함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딸의 관계까지 포괄하고 있

어 시부모와 며느리의 관계만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동거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이들의 쌍을 연구한 최효일(1998)은 고부 모두 서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

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 역시 서로에 대한 평가만이 제시되고 있을 뿐 관계의 유형이나 특

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더욱이 외국인 며느리와 시부모에 대해 쌍으로 연구한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의 시부모와 외국인 며느리가 양쪽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 실제로 서로의 관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그 관계의 특성은 선행연구들과는 무엇이 다

른지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2007년 실태조사를 토대로 하여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

는 서울경기 지역의 다문화 가족 123가구와 전라남도 지역의 다문화 가족 106가구 등 모두 229가구로

부터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시부모와 외국인 며느리로 이루어진 쌍이며, 자

료수집은 예비조사를 포함하여 2008년 5월 말부터 10월초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조사를 

위한 가구 선별은 2008년 통계청의 자료를 참고로, 한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중 가장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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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을 차지하는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여성의 가구를 주요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명단을 토대로 시부모 중 어느 한 쪽이라도 생존해 있는 가구를 

선별하였다. 서울경기지역에서는 연구 대상자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지

역사회 복지관, 또는 외국인 관련 시민단체 등 이주 외국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 기관에 사

전 협조를 구한 뒤 연구자들이 직접 이들 기관을 방문하였다. 기관의 프로그램에 참여중이며 조사에 

응하기로 동의한 이주여성에게는 본인과 시부모용 설문지를 배부하여 돌려받는 방식으로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주여성이 설문지를 잃어버리거나 집안에서 응답을 거부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이 지역에 배포된 설문지는 50% 미만의 낮은 수거율을 보였다. 전라남도 지역은 고

흥군, 무안군, 보성군, 나주군, 목포시의 각 군청과 시청의 사회복지과 공무원의 협조를 받아 조사원들

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조사는 이틀간의 교

육을 마친 사회복지학 박사과정생과 석사과정생이 진행하였다. 시부모를 대상으로 한 자료수집에 소

요된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였다. 며느리용 설문지는 각 나라별 언어로 번역하였으며, 공무원들

의 도움을 통해 자료수집을 완료할 수 있었다. 이 지역에서 이루어진 면접조사는 1:1방식으로 진행되

었기 때문에 수거율은 100%였다. 각 가구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응답거부 등에 의해 시부모나 외국인 

며느리 중 한 쪽만 응답한 경우를 제외한 시부모-외국인 며느리 138쌍의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시부모-외국인 며느리 쌍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의사소통과 관계의 질 두 가지 척도가 사용되

었으며, 시부모와 외국인 며느리 각자에게 같은 척도를 사용하여 질문하였다. 그 외에 관계유형별 특

성을 살펴보기 위한 측정도구로 시부모의 문화적 유능감과 생활만족도, 며느리의 결혼만족도와 문화

적응 스트레스 척도가 사용되었다. 문화적 배경이 다른 이들에게 같은 척도를 사용하여도 이해도에 

무리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 사전조사를 통해 문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1) 의사소통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의 의사소통은 Bienvenu(1970)의 Marital Communication Inventory(MCI) 

척도를 수정 보완한 김오남(2006)의 부부 간의 의사소통 척도를 시부모-며느리 관계에 적용할 수 있

도록 주어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나는 시부모(며느리)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 잘 들으려고 노력한

다.’ 등의 총 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

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부모와 외국인 

며느리 모두에게 사용된 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는 시부모 0.870, 며느리 0.796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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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의 질 

시부모와 외국인 며느리의 관계의 질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다문화 가족의 관계의 질을 

측정한 양옥경(2007)의 ‘가족관계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관계척도’의 하위

영역 중 정서친밀영역과 수용존중영역만을 활용하였으며, 원 척도의 주어인 ‘우리 가족’을 ‘나’와 ‘며느

리(시부모)’로 바꾸어 질문하였다. 정서친밀 영역은 ‘나와 며느리(시부모)는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

다.’ 등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용존중 영역은 ‘나와 며느리(시부모)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

정한다.’ 등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

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시부모 외국인 며느

리 모두에게 사용된 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는 시부모 0.962, 며느리 0.957이었다. 

(3) 문화적 유능감 

시부모의 문화적 유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국제결혼한 부부사이의 문화적응 태도를 측정한 장온

정(2007)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서로의 문화

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문화 전달능력 6문항과 다문화수

용능력 6문항의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문화 전달능력은 ‘나는 며느리에게 한국어를 적극적

으로 잘 가르쳐 준다’ 등의 자신의 문화를 상대에게 알려주고 적응시키기 위한 노력 및 태도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다문화수용능력은 ‘나는 며느리 나라의 생활방식에 대해 잘 알고 있

다’ 등의 상대국가의 문화에 대해 알고자 하는 태도를 묻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의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 유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는 0.911이다. 

(4) 생활만족도

시부모의 생활만족도는 윤진(1982)의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이 척도는 노인의 감정부문과 

경험부문에 대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감정문항은 '나는 요즈음 하늘을 날 것처럼 기분이 좋

다' 등의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험문항은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도 흥미롭고 재미있다.' 등의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5점 리커트형 척도로 사용하였다. 생활만족도의 정도는 20개 문항의 점수 합으로 측정하였으

며,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시부모의 경우 척도의 신뢰계수는 Cronbach‘s 

는 0.938이었다. 

(5) 결혼만족도

외국인 며느리의 결혼만족도는 Roach, Frazier and Bowden(1981)에 의해 개발된 Marital 

Satisfaction Scale(M.S.S)의 문항을 우리 문화실정에 맞게 번역한 노명희와 이숙(1991)의 척도를 수

정한 허윤정(1996)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나는 결혼생활에 대해 근심, 걱정이 많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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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무슨 일이든지 나를 편하게 해주려고 한다.' 등의 총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5

점 리커트 척도에 의해 평가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뜻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는 0.900으로 나타났다. 

(6) 문화적응 스트레스 

외국인 며느리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Sandhu와 Asrabadi (1994)가 외국 유학생

을 대상으로 개발한 'Acculturative Stress for International Student'를 이승종(1995)이 한국어로 번안

한 문화이입과정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Sandhu와 Asrabadi (1994)의 척도는 외국인을 대상으

로 차별감, 향수병, 적대감, 두려움, 문화충격, 죄책감 등을 묻는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척도는 리

커트식 5점 평가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는 0.918이다. 

 

3) 분석방법

 

시부모와 외국인 며느리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 등의 기술통계를 사용하였으며, 시

부모-외국인 며느리 간에 서로 지각하는 의사소통과 관계의 질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

여 t-test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시부모-외국인 며느리의 관계유형과 그 분포를 파악하기 위한 군집

분석을 실시하였다. Robert와 Leonard(1998)에 의하면, 군집 분석은 다양한 관계를 효과적으로 나타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쌍 연구의 맥락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쌍 연구에서 군집분석은 관

계의 전형적인 패턴을 밝혀내거나(이민재, 2001; 최명선․김광웅, 2005), 관계유형별 차이를 밝혀내는 

데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분석방법이다. 군집분석은 분석 자료를 만족스러운 적합도를 가지는 구조화

된 집단으로 구분하는 통계방법으로, 단순히 점수를 중간으로 나누는 절차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eece and Holt, 1993, 전경문․박현주․노태희, 2005 재인용).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

부모와 외국인 며느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변수들의 점수 분포를 고려하여 비계층적인 분석 방법인 

k-means 군집분석을 사용하였다. 또한 이러한 군집분석을 통해 분류된 관계유형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부모와 며느리의 각각의 주요 특성들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인 시부모와 외국인 며느리 138쌍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먼저 시부모응답

자는 시아버지가 18.8%, 시어머니가 81.2%를 차지하였으며, 평균연령은 70.46세였다. 주관적 경제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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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보통이다가 50.7%로 가장 많았으며, 주관적 건강수준은 보통이다 이상이 65.5%로 다수를 차지하

였다. 시부모 응답자의 77.5%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었다. 다음으로 외국인 며느리의 평균연

령은 28.9세였다. 국가별 출신 비율을 보면 베트남 출신이 39.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중국 24.8%, 

필리핀 15.3% 등의 순이었다. 64.4%의 응답자가 자녀가 있었으며, 학력은 고졸이 44.8%로 가장 많았

으며, 대졸 이상도 31.3%를 차지하였다. 

<표 1>  시부모와 외국인 며느리의 일반적 특성 

변수 빈도(%)

시부모 특성

성별 
남성 26(18.8)

여성 112(81.2)

연령 평균 70.46세

주관적 경제상태 

나쁨 10(7.4)

비교적 나쁨 33(24.3)

보통 69(50.7)

비교적 좋음 20(14.7)

좋음 4(2.9)

주관적 건강상태

나쁨 22(16.2)

비교적 나쁨 25(18.4)

보통 39(28.7)

비교적 좋음 30(22.1)

좋음 20(14.7)

학력

무학 57(42.9)

초졸 46(34.6)

중졸 12(9.0)

고졸이상 18(13.5)

외국인며느리

특성

출신

국가

중국 34(24.8)

필리핀 21(15.3)

베트남 54(39.4)

일본 17(12.4)

기타 11(8.0)

자녀

유무

유 87(64.4)

무 48(35.6)

학력

초졸이하 14(10.4)

중졸 18(13.4)

고졸 60(44.8)

대졸이상 42(31.3)

연령 평균 28.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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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부모와 외국인 며느리의 관계 지각 차이

 

시부모와 외국인 며느리의 관계는 ‘의사소통’과 ‘관계의 질’의 두 가지 변수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시부모와 외국인 며느리가 지각하는 서로의 의사소통과 관계의 질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의사소통 정도’의 경우 전체적으로 시부모와 

며느리 모두 ‘보통‘ 수준 정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시부모가 생각하

는 며느리와의 의사소통 정도는 며느리가 지각하는 의사소통 정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2.665, p<.01). 즉, 시부모는 외국인 며느리에 비해 며느리와 의사소통이 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으로 지각하였다. 다음으로 시부모는 외국인 며느리에 비해 서로의 ’관계의 질‘을 더 좋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2.570, p<.05). 관계의 질의 첫 번째 하위영역인 정서친밀 영역은 시부모와 며느리

의 응답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서로의 인식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두 번째 하위 영역인 수용존중영역에서는 시부모가 며느리에 비해 관계의 질을 더 좋게 평가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3.570, p<.001). 결과적으로 다문화 가정의 시부모가 외국인 며느리에 비

해 서로의 관계를 더 좋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시부모-며느리 간 의사소통과 관계의 질 : t-test

항목
평균(sd)

MD SD t
시부모 며느리

의사소통 3.42(.91) 3.15(.98) 0.267 1.178 2.665**

관계

의 

질 

정서친밀영역 3.30(.99) 3.17(.96) 0.132 1.198 1.296

수용존중영역 3.76(.87) 3.37(1.05) 0.383 1.247 3.570***

전체 3.52(.91) 3.26(.96) 0.253 1.157 2.570*

*p < 0.05, **p < 0.01, ***p < 0.001

3) 군집분석을 통한 시부모-외국인 며느리 관계유형 구분

 

시부모-외국인 며느리 쌍의 관계유형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서로의 관계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부모와 외국인 며느리의 의사소통과 관계의 질 

수준에 기초하여 4개의 군집을 지정하고 k-means 군집 분석을 시행하였다. 일반적으로 관계의 일치

도나 상호 관계를 분석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관계의 유형을 주로 3~4개의 군집으로 나누어 분

석한다. 관계에 대한 부모-자녀의 의견 일치도를 살펴본 Aquilino(1999)의 연구에서는 높은 일치도를 

보이는 집단, 부모가 자녀보다 더 긍정적으로 보고한 집단, 자녀가 부모보다 더 긍정적으로 보고한 집

단의 3개의 군집을 지정하였다. 그런가하면, 이여봉․이선이․김현주(2008)의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높고 낮음으로 구분하여, 둘 다 높게 나타난 집단, 둘 다 낮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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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유형

군집 1

<시부모만 
긍정적 

지각유형>

(n=38)

군집2

<며느리만 
긍정적 

지각유형>

(n=39)

군집3

<상호 
긍정적 

지각유형>

(n=34)

군집4

<상호 
부정적 

지각유형>

(n=27)

F

시부모

지각 

의사소통 4.08 2.71 4.13 2.61 75.676***

관계의 질 4.10 2.89 4.29 2.61 72.630***

외국인

며느리

지각

의사소통 2.65 3.54 4.14 2.03 75.586***

관계의 질 2.69 3.73 4.20 2.22 78.633***

난 집단,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게 나타난 집단의 4개의 군집을 지정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기준에 의거해 시부모가 응답한 관계와 외국인 며느리가 응답한 관계의 측정 영역

을 각각 높은 수준과 낮은 수준으로 구분하여 군집 수를 4개로 지정하였다. 이 때 생성되는 군집유형

과 그 분포를 관찰한 결과는 <표 3>과 같으며, 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그림 1>이다. 

<표 3>에 제시된 변수별 점수를 참고하여 군집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군집 1}은 시부

모가 지각하는 의사소통과 관계의 질 모두 높은 반면, 며느리가 지각하는 의사소통과 관계의 질이 모

두 낮다. 즉, 시부모는 며느리와의 관계를 좋게 지각하지만 며느리는 그렇지 않은 집단이다. {군집 2}

는 시부모가 지각하는 의사소통과 관계의 질 모두 낮은 반면, 며느리가 지각하는 의사소통과 관계의 

질이 모두 높은 집단이다. 군집 1과 반대로 며느리는 시부모와의 관계를 좋게 지각하지만, 시부모는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볼 수 있다. {군집 3}은 시부모와 며느리 모두 의사소통과 관계의 질 모두 높게 

나타나 서로의 관계를 모두 좋게 지각하는 집단이다. 마지막으로 {군집 4}는 군집 3과 반대로 시부모

와 며느리 모두 의사소통과 관계의 질 모두 낮게 나타나 서로의 관계를 모두 좋지 않게 지각하는 집

단이다. 

각 군집에 대한 시부모-외국인 며느리 쌍의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대상자 138쌍 가운데 38쌍

(27.5%)이 군집 1로 분류되었고, 39쌍(28.3%)은 군집 2로, 34쌍(24.6%)은 군집 3으로, 27쌍(19.6%)

은 군집 4로 분류되었다. 즉, 시부모와 며느리 모두 서로의 관계를 좋지 않은 것으로 지각하는 군집

(군집4)의 비율이 전체 대비 가장 낮았고, 나머지 군집은 적어도 한 쪽은 서로의 관계를 좋은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관계의 불일치를 나타내는 군집은 1과 2는 전체의 55.8%를 

차지해 반수이상은 서로의 관계를 다르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다문

화 가정의 시부모와 외국인 며느리의 관계는 갈등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이 강한 관계로 대표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로의 관계에 대해 다르게 인지하는 여러 집단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표 3>  시부모-외국인 며느리가 지각하는 관계에 따른 군집분석 결과

*p < 0.05, **p < 0.01,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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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군집분석 결과

4) 시부모-외국인 며느리 관계유형별 특성 분석 

 

시부모와 외국인 며느리의 관계유형(군집)별 주요 특성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군집을 독립변

인으로 하여 시부모와 며느리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성, 시부모의 문화적 유능감, 시부모의 생활만족도, 

외국인 며느리의 결혼만족도, 외국인 며느리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수에 대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

시하였다. 선행연구에서 고찰한 시부모-며느리의 관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변수들 가운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들만을 <표 4>에서 정리하였다. 각 군집별 변수들의 특성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

이 <그림 2>이다. 

<표 4>에서 보면, 시부모와 며느리의 특성에 따라 시부모와 외국인 며느리의 관계 유형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시부모-외국인 며느리 간 관계를 서로 좋게 평가하고 있는 군집3의 경

우, 시부모의 문화적인 유능감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며느리와의 관계를 좋

지 않은 것으로 지각하는 군집2와 군집4의 시부모들의 문화적 유능감이 비교적 낮았다. 이는 문화적 

유능감이 높은 시부모들이 며느리를 이해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시부모의 문화

적 유능감이 서로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중요한 변수임을 의미한다. 둘째, 시부모가 관계를 좋

게 인식하고 있는 군집1과 군집3의 경우 시부모의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낮은 수준의 관계

를 보이는 군집2와 군집4의 경우 시부모의 생활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시부모에게 있어 외국

인 며느리와의 관계가 생활만족도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가족관계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셋째, 

시부모와 외국인 며느리 모두 관계를 좋게 지각하고 있는 군집 3의 경우 며느리의 결혼만족도가 다른 

관계유형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또한 며느리가 시부모와의 관계를 좋게 지각하는 군집 2의 경우도 

결혼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남편과의 관계에 시댁가족들과의 관계, 특히 시부모와의 관계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김오남, 2006)와 같이,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며느리의 경우 역

시 시부모와의 관계가 결혼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넷째, 척도 상 각 관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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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 1

<시부모만 
긍정적 

지각유형>

(n=38)

군집2

<며느리만 
긍정적 

지각유형>

(n=39)

군집3

<상호 
긍정적 

지각유형>

(n=34)

군집4

<상호 
부정적 

지각유형>

(n=27)

F

시부모

특성

연령 평균 69.70세 71.32세 67.94세 73.58세 3.369*

주관적 

경제수준
평균 3.05 2.85 2.91 2.33 4.004**

주관적 

건강수준
평균 3.42 2.79 3.21 2.52 3.306*

문화적

유능감
평균 3.27 2.40 3.46 2.01 31.178***

생활

만족도 
평균 3.43 2.95 3.68 2.83 10.047***

며느리 

특성 

연령 평균 29세 27.8세 27.9세 32.7세 3.113*

결혼

만족도
평균 3.51 3.83 4.13 3.26 9.614***

문화적응

스트레스
평균 2.38 2.37 2.10 2.61 3.987**

(군집)별 며느리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니었지만, 서로의 관계를 모두 좋지 않은 

것으로 지각하고 있는 군집4의 경우는 다른 관계유형에 비하여 며느리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시부모와 며느리 모두 관계를 좋게 지각하고 있는 군집3의 경

우 며느리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가장 낮았다. 이는 외국인 며느리가 한국문화에 적응하여 생활하는 

데 가장 가까이에서 영향을 주는 시부모와의 관계가 며느리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관계망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시부모와의 좋지 않은 관계 그 자체가 며느리의 문화적응 스

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편 연령, 주관적 경제수준, 주관적 건강수준 등도 군

집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의 경우 시부모와 며느리 모두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군집3의 평균 연령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관계를 모두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군집

4의 평균 연령은 가장 높았고, 주관적 경제 및 건강수준도 다른 군집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각 군집별 시부모와 외국인 며느리의 주요 특성 

*p < 0.05, **p < 0.01,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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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각 군집별 주요 특성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의 시부모와 외국인 며느리 쌍을 대상으로 하여 서로의 관계를 어떻게 지각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지각된 일치도에 근거하여 관계유형을 분류한 후, 각 관계유형별로 어떠한 특

성을 보이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문제와 관련된 연구결과를 중심

으로 본 연구가 가지는 함의와 사회복지실천적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가정의 시부모와 외국인 며느리를 쌍으로 조사하였을 때 서로가 인식하는 의사소통과 

관계의 질은 두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부모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외국인 며느리에 

비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 며느리가 대상은 아니었지만, 시어머니와 며느리 각각의 평

가를 기초로 한 기존의 선행연구결과(Fischer, 1983; Marotz-Baden and Cowanm, 1987; Bond and 

Harvey, 1991; Aquilino, 1999)를 확인해 준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일반가정에 대한 연구결과와 같이 

다문화 가정에서도 시부모는 며느리에 비해 서로의 관계를 좋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

되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수 있는 점은 관계의 질 하위영역중 시부모들은 정서와 친밀보

다는 수용과 존중영역에서 외국인 며느리에 비해 관계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시부모

들이 아직까지는 외국인 며느리에 대해 친밀감을 느끼기 보다는 이들을 수용하고 존중하려는 입장을 

외국인 며느리에 비해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외국인 며느리와의 관

계에서 시부모의 이러한 태도는 두 집단간의 관계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시부모와 외국인 며느리 쌍의 지각된 일치도에 근거하여 구분된 관계유형은, ‘시부모는 관계

를 좋게 지각하나 며느리는 그렇지 않은 집단(군집1) 27.5%’, ‘며느리는 관계를 좋게 지각하나 시부모

는 그렇지 않은 집단(군집2) 28.3%’, ‘둘 다 관계를 좋게 지각하는 집단(군집3)’ 24.6%, ‘둘 다 관계를 

좋지 않게 지각하는 집단(군집4) 19.6%’로 분류되었다. 군집의 비율로 보았을 때 서로 관계를 부정적

으로 지각하는 군집의 비율은 19.6%로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 가정의 시부모와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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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의 관계는 갈등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이 강한 관계로 대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존의 외국인 며느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들에서는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 강했지만(이기숙, 1977; 홍숙자 외, 1996; 성명옥․이혜자, 2002; 이혜자, 2003; 김밀양, 2004; 

Pans, 1998; Turner et al, 2006; Rittenour and Soliz, 2009), 실제로 부정적인 것이 전부가 아님을 보

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이와 같이 시부모와 며느리를 쌍으로 연구하였을 때 이들의 관계는 부정적이

거나 갈등적 한 가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시각을 포함해 여러 집단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이들의 관계를 동일한 특성을 지닌 하나의 관계로만 판단하는 것

에 대한 경각심을 제공해 주었다. 

셋째, 각 관계유형(군집)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시부모와 며느리의 주요 특성을 이용하여 일원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시부모의 높은 문화적 유능감이 서로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중요특성

으로 나타났으며, 시부모와 관계가 좋은 며느리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덜 겪는다는 새로운 발견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서로 다른 문화가 접촉하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

여 시부모의 문화적 유능감이 강조되며, 또한 시부모와의 좋은 관계가 며느리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서구에서는 다른 인종과 문화를 가진 사회에서 입양해 온 자녀

가 긍정적인 민족적 정체성을 가지고 차별적인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술을 지닐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입양부모의 문화적 유능감을 강조한 바 있다(Vonk, 2001). 그러나, 외국인 며느리를 포함한 다

문화 가정에서 문화적 유능감에 대해 경험적으로 제시된 바는 없었다. 본 연구를 통해 시부모의 문화

적 유능감 향상이 필요함을 경험적으로 입증해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사회

복지적 정책이나 실천의 방향도 외국인 여성에 대한 한국 사회에의 동화와 적응만을 강요할 것이 아

니라 며느리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 즉 문화적 유능감을 향상시키는 가족의 노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부모의 입장에서 외국인 며느리와의 관계를 향상시키고 며

느리 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시부모와 외국인 며느리의 관계는 서로의 삶의 질과 관련이 있는 매우 중요한 관계임이 밝혀

졌다. 본 연구결과 시부모가 며느리와의 관계를 좋게 지각하는 군집에서 시부모의 생활만족도도 높으

며, 시부모와의 관계를 좋게 지각하는 군집에서 외국인 며느리의 결혼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호 간 관계를 좋게 지각하고 있는 관계유형(군집3)의 경우 시부모의 생활만족도와 며느리의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 가정의 시부모와 외국인 며느리의 관계가 시부모의 

일상생활과 며느리의 부부관계를 좌우하는 중요한 가족관계임을 밝혀주는 결과로, 시부모와 며느리 

각각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의 결과들(김오남, 2006; Mancini and Blieszer, 1989)과도 일치하였다. 

따라서 사회복지적 실천에서 직접적으로 며느리의 결혼만족도 향상이나 시부모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 시부모와 외국인 며느리간의 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시부모는 며느리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관계를 부정적인 시각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에서 기능하도록 개입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를 통해 새로운 발견과 기존연구의 확인이 이루어졌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연구의 한계를 갖는다. 먼저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경기, 전라도로 한정되어 있어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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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우리나라 전역의 모습이라고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표본추출도 자료수집

이 가능한 기관을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주의를 요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시부와 시모의 구분없이 시부모를 하나의 대상으로 다루었지만,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 비하여 상대

적으로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상호작용이 덜 하고 관여도도 낮다는 점에서 후속 연구에서는 시부와 시

모를 구분하여 관계를 살펴봐야 필요가 있다. 끝으로 질적 연구를 통해 시부모가 또는 외국인 며느리

가 겪고 있는 서로의 관계에 대한 경험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후속연구가 요청

된다 하겠다. 또한, 외국인 며느리 개인의 나라별, 문화별 차이를 고려하여 이러한 특성이 시부모와의 

관계와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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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observe the difference and patterns of 

relationship between parents-in-law and foreign daughters-in-law based on the 

perceived agreement of quality of relationship and communication. A total of 138 

dyad relationships between parents-in-law and foreign daughters-in-law from 

Seoul, Kyunggi-Do, and Cholla-Do were analyzed. The study results showed that 

parents-in-law and foreign daughters-in-law perceived their relationship as an 

average and above and parents-in-law perceived their relationship more positively 

than daughters-in-law. A total of 4 clusters were categorized by cluster analysis 

based on the agreement of perceived relationship and communication: 

parents-in-law perceived their relationship positively but daughters-in-law were 

not(cluster 1), daughters-in-law perceived their relationship positively but 

parents-in-law were not(cluster 2), both parents-in-law and daughters-in-law 

perceived their relationship positively(cluster 3), both parents-in-law and 

daughters-in-law perceived their relationship negatively(cluster 4). In order to 

observe the characteristics of relationship patterns, ANOVA were performed. 

Cultural competency of parents-in-law appeared to relate to their relationship 

with daughters-in-law. Acculturative stress of daughters-in-law who have good 

relationship with their parents-in-law was low and marital satisfaction of them 

was high. In addition, life satisfaction of parents-in-law who have good 

relationship with their daughters-in-law was high. Implication of this study was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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